
-교수님은 강릉 지역에 살았고, 그 지역의 학교에
다니면서 큰 활동을 하였지요?
우리 집이 강릉포교당 근처예요. 그래서 학교는

강릉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인 1962년에 강릉불교학생회에 들어가
서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인 1968년까지 6년 동
안 강릉포교당을 거점으로 활동을 하였지요. 중등부
부장을 중2 때에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부회
장을 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에는 회장을 하였어
요. 내가 강릉불교학생회의 47대, 48대 회장인 셈이
지요. 그 당시에 회장 선거할 때에는 강릉고, 강릉여
고, 강릉상고, 강릉농고의 불교학생회원들 1천여 명
이 와서 법당이 꽉 차고 그랬어요.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강릉포교당에서 탄허 스님

을 여러 번 만났고, 그곳에서 큰스님들을 많이 만났
어요. 운허 스님, 관응 스님, 석주 스님을 다 그곳에
서 만났고, 도문 스님도 그 포교당 주지를 하실 때에
만났지요. 그러니깐 강릉포교당은 나의 안방이고 그
랬어요. 거기에서 학생회 잡지인〈보리수〉도 만들고,
수많은 행사를 가졌어요. 그 시절에는 학생법회를
하면 수백 명이 모이고 그랬어요. 

-강릉 지역의 불자들은 탄허 스님을 어떻게 말하
였을까요?
강릉의 신도나 보살들은 탄허 스님을 불교뿐만 아

니라 동양철학의 백과사전으로 불렀어요. 한암 스님
은 부처님, 생불이라고 불렀지만 탄허 스님은 근기
가 높은 스님, 백과사전으로 많이 불렀어요. 내가 스
님들에게 자꾸 뭘 질문을 하면 탄허 스님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탄허 스님은 백과사
전이라 다 아신다고 그랬지요.

-탄허 스님을 만나서, 인연을 갖게 된 것을 들려
주세요.
내가 중2 때부터 탄허 스님을 뵙고, 뵙기만 하면

불교에 대해서 묻고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물
으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지요. 나는 그 시절에 궁금
한 것이 많아서, 스님들을 만나면 자꾸 질문을 하였
어요. 스님들을 괴롭힐 정도로 물으면 그 스님들은
탄허 스님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피했어요. 내가
탄허 스님에게 물은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느냐, 인과가 무엇인가, 색즉시공이 뭡니
까 등등이었지요. 이런 것을 물으면 스님이 툭 던져
주는 것에 자극을 받고 불교를 배워 갔지요. 그때에
탄허 스님은 학생들에게“공부해”라는 말을 많이 하
셨어요. 그리고“사람이 부지런해야지 뭐라도 된다”
고도 하셨고요. 내가 탄허 스님에게 들은 것 중에서
제일 인상이 깊은 것은 공부를 하더라도 새벽에 하
라는 것이었어요. 새벽정신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아침의 한 시간은 저녁의 열 시간과 같다, 아침시간
과 저녁시간은 그 양과 질에서 다르다, 그래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강하게 가슴
에 남았어요. 부처님도 새벽 별을 보고 깨치셨지요.

그래서 나는 아! 공부는 새벽에 해야 하는 것이다라
고 생각하였어요.

-교수님은 한용운 스님을 평생 연구하시고, 그 관
련 자료를 모아오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것
에도 탄허 스님에게서 영향을 받았는지요?
그렇지요. 내가 중학교 2학년부터 만해 한용운 스

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요. 내가 탄허 스님에게
만해에 대해서 물으면 스님은 나에게, “저울추가 뭔
지 알아? 조그만 쇳덩이가 만 근을 들어 올려, 만해
스님은 저울추야, 저울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님은 기분이 좋으신지 웃으며
좋아하셨지요. 저울추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훗날
저울추는 노자의 말“돌덩이 보다 무거운 것은 다듬
으며 잇돌, 다듬잇돌보다 무거운 것은 저울추”라는
사실을 인용하신 것을 알았지요.

-그런데 탄허 스님이 어떻게 해서 만해 스님에 대
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만해 스님이 오대산의 한암 스님에게 몇 번 왔다

고 그래요. 그러면 한암 스님의 옆에 탄허 스님이 있
었기에, 자연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한암 스님과 만
해 스님도 가까운 사이였어요. 두 스님이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 받은 사이라고 그래요. 조지훈 선생이
그 중간에서 심부름을 하였다고 하지요, 지훈 선생이
일제 말기에 월정사의 외전강사를 하였잖아요. 내가
조지훈 선생을 찾아가서 묻기도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밝히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탄허 스님은 이런 바탕에서 말씀
하신 것으로 봐야지요. 탄허 스님이 만해 스님에 대
해서 말씀하신 것은 확신에 찬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해스님에게 빨려 들어가게 되었지요. 힘 있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만해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리
고 스님은 나에게 공부는 10년은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어요. 그리고 내 법명도 지어 주었어요. 내
이름이 전보삼, 보삼이 아녜요. 그러니깐 스님이“니
법명은 이름을 뒤집어서 삼보(三寶)라 해라”고 하셨
어요. 내가“삼보 스님이 있는데, 어떻게 같은 이름을
쓰면 됩니까?”하면, 너는 재가의 삼보이니까 둘이
같이 삼보이니, 친구로 지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삼보스님과 친하게 지내요.

-교수님이 만해 연구를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를
탄허 스님이 제공하였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스님이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만해에 빨려 들어갔다고 보지요. 그
때에 스님의 화엄경 강의를 듣고, 고민하다가 내가
스님에게“만해스님은 선사가 아닙니까”하고 여쭈
어 봤어요. 그러자 스님은“만해는 선사이지, 선사이
니까 혁명을 꿈꿨지”그러셨어요. 그리고“만해 스
님은 냉돌에 앉아 있었다. 조선 전체가 감옥이니 방
에 불을 때지 않고 냉돌에 앉아 참선을 했다”는 말
씀도 하셨지요. 선사이면서 동시에 혁명을 꿈꿨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만해를 선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강릉포교당에서 한용운 스님에 대한 행사도 있었
는가요?
있었지요. 만해 스님의 기일에는 우리 학생들이

주관하여 추모재를 지냈어요. 기일에는 늘 했지요.
불교학생들이 모일 이벤트 차원에서 하였어요. 그러
면 포교당 주지스님이라든가, 인근 주변에 계신 스
님들을 모셔서 하였어요. 그때에 도원 스님, 양청우
스님이 하신 것 같아요. 간혹 스님들이 못 오시면 내
가 주관하여 지냈어요. 우리는 열성적으로 했어요.
또 만해특강도 하였어요. 나는 그때, 고등학교 시절
에 이미 만해 연구를 해서 서울에서 발간된〈법시〉
라는 잡지에 글을 기고했어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국어수업 시간에 책을 탁
펴니까 만해의 시〈알 수 없어요〉가 나와서 나는 깜
짝 놀랐어요. 수업이 시작되니 친구들이 이 시에 대
해서는 내가 잘 안다고, 나를 들먹였어요. 그래서 선
생님이 날보고 그러면 나와서 어디 한 번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해서, 내가 한 시간 동안 만해에 대한 이
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나는 만해 연구에 더욱 자
신감을 갖게 되었지요.

-탄허 스님은 교수님의 일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고 볼 수 있군요?
내가 그렇게 자꾸 묻고 그러니깐 스님이 나를 기

특하게 보신 것 같아요. 날보고 늘 공부를 하라고 하

시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10년은 해야 된다고 말
씀하셨지요. 그러시고 또 만해스님은 당신보다는 서
울에 가면 칠보사에 석주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스님이 만해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하셨어요. 그래
서 석주 스님을 찾아가라고 알려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1968년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에 메모한
정보가 세 가지예요. 첫째가 칠보사, 둘째가 망우리,
셋째가 심우장이었어요. 이것이 다 만해 스님의 연
고지이지요. 그래서 내가 칠보사로 가서 석주 스님
을 찾아뵈었지요.

-그때는 만해 한용운 전집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지요?
그렇지요. 만해에 대한 관심은 그때에 대불련에서

도 아직 시작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1972년인가
에 대불련 차원에서 탄허 스님을 모셔서 풍전상가에
있는 삼보법회 강당에서 특강을 한 일이 있어요. 그
때에 탄허 스님과 김열규 교수를 같이 모신 것 같아
요. 내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전창열, 명호근 같은 선
배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탄허
스님을 아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강릉불교학
생회, 오대산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해를 하고, 내
제안에 100% 찬성을 해주어서 강연이 마련됐어요.
그리고 1974년에는 만해 스님 입적 30년을 기념하
는 강연회를 하였는데, 그때에도 탄허 스님이 연사
로 나섰어요. 스님은 만해 스님의 불교사의 깊이는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무아를 달성한 그의 선적(禪蹟)은 돌덩이보다 무거
운 저울추라고 하신 큰 법문을 하셨지요. 어찌 보면
스님은 나의 증명법사처럼 그렇게 특강을 하신 것이
에요. 그리고 내가 한양대에 입학을 해 보니 불교학
생회가 없더군요. 그래서 내가 불교써클을 만들어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등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양대는 기독교 분위기가 있
었어요. 그래서 학교 당국에 가서 강한 항의를 하였
더니 들어주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학생회 이름을
선지식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불교학생회
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등록은 했지
만 우리들은 선지식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한양대
동문들은 선지식으로 부르면서 만나지요. 불교학생
회를 만들어서 내가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탄허
스님을 모시고 큰 행사를 가졌어요. 사상강좌라고
부르고, 학교 입구에서부터 강당까지 행사 안내를
써 붙이고 그랬더니 학교 전체가 들썩이고, 사람들
이 갑자기 놀라고 그랬어요. 그때 모신 분들이 서정
주, 이기영, 서경보, 탄허 스님이었어요. 이기영 교수
와 탄허 스님이 우리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
어요. 스님은 강당을 땅땅 울렸지요. 그 법회를 보도
한 스포츠 신문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강좌의 인기
가 폭발적이었지요. 그 뒤로는 학교에서 불교학생회
를 지원했지요. 그 후로 한양대 학생들이 대불련 간
부에 많이 진출했어요. 나는 대불련의 전국대의원
의장을 하였고.

-교수님과 탄허 스님의 인연이 보통이 아닙니다.
진작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습니
다.
그러다가 나는 군대에 갔어요. 서울비행장(성남)

에서 복무하였는데 장교이기에 오후에 시간이 많이
났지요. 그러면 개운사 대원암에 계신 스님을 찾아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때, 화엄경이 발간
되었는데 한 질에 10만 원인가 그랬지요. 그래 나는
월부로 사서, 군대 월급으로 그것을 샀어요. 그랬더
니 스님은“너는 돈도 없는데 조금만 내고 가져가
라”고 그러셨어요. 그이후로 나는 탄허 스님의 책은
나오면 다 샀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내가 가면, 스님
은“아직도 만해공부 하고 있나”하고 물어봐요. 그
러면 난“그렇습니다”고 말씀을 드리지요. 스님은
그러면“잘 했다, 계속해라”고 격려를 해 주셨어요.
그때에 내가 스님에게 화엄경 입법계품의 53선 지
식, 선재동자에 대해 묻고, 만해 스님의 사상이 화엄
사상이 아닌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그랬어요. 내가

〈불교대전〉을 읽어 보니 화엄경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이 나오더군요. 나는 스님에게서 늘 화엄경을 많
이 들어서 화엄에 대한 것은 머릿속에 들어 있었어
요. 그래서 스님에게 쫓아갔지요. 가서는“스님 불교
대전을 읽어 보니 화엄경이 제일 많이 인용되었는
데, 이것은 만해 스님이 화엄경을 제일 좋아하였다
는 것이고, 이것으로 만해사상을 화엄사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하였지요. 그러니까 스님은 고
개를 끄덕이시면서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
뒤에 내가 홍정식 교수에게도 만해사상을 화엄사상
으로 볼 수 있지 않냐고 하였더니, 그 교수님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한국불교가 화엄사상이니
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또 이기영 교수
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
후에 박사논문을〈화엄의 관점으로 본 만해사상〉으
로 하게 된 것도 스님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이
지요. 그때에 내가 스님에게 만해의 님에 대해서도
자주 물었어요. 그러면 스님은 여러 말씀을 해주었
지만 나는 못 알아듣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님 만해 스님의 사상은 화엄사상이니, 만해의 님
은 비로자나 법신불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하였
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은 생
각이라고 하셨어요. 하여간에 그때부터 나는 화엄경
에 대한 책은 다 사서 모으고, 읽고 그랬어요. 

-교수님이 보실 때에 탄허 스님의 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제 때에는 최고의 강백으로 박한영 스님을 쳤지

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맥이 단절됐어요. 나는 이런
측면에서 박한영 스님의 대를 이은 강백이 탄허 스님
이라고봐요. 탄허 스님도은근히 당신께서그런 자부
심이 있지 않았나 하고 보지요. 탄허 스님이 원래 박
한영 스님에게로 배우려고 가려다가 오대산에 승려
수련소가 생기자, 그 수련소의 중강으로 있게 되어서
서울(개운사)로 공부하러 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
각한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때 개운사에는 청담 스
님, 조종현 같은 인물들이 다
모여서 공부를 하였어요. 만약
그때에 탄허 스님이 개운사에
갔었다면더큰인물이되었을
지도 모르지요. 청담 스님과
조종현이 만해스님과도 인연
이 있어요. 그래서〈나라사랑〉
에글을기고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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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쇳덩이인 저울추가 만근을 들어올려”

대담: 김광식동국대교수

“만해는저울추·선사·혁명가야”

만해연구의결정적동기부여

“공부는한가지라도10년은해야”

탄허스님초청사상강좌개최

한양대전체들썩…일간지보도

박한영스님잇는대강백

의無影樹〈21〉

탄허스님탄신 100년증언- 전보삼

전보삼 박물관협회회장
신구대교수, 만해기념관관장

3,500원(50권 이상)   5,000원(1권)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크 기 : 220㎜×310㎜

정 가할인가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4,200원(50권 이상)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3,500원(50권 이상)   
5,000원(1권)정 가

할인가

정 가

할인가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150원(500장 이상)   

200원
•구 성 : 한지낱장
•크 기 : 636㎜×313㎜

정 가

할인가

⇍ 경전사경 ⇍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 여러종류의 사경책·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한지접은 위패(대/소)/인쇄접은 위패(대/소)
大30,000원 / 小27,000원 (100개)
大@270원 / 小@240원 (1000개이상)할인가

정 가

※크기
•대 6.5×24㎝
•소 5.3×18.3㎝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27,000원 (100벌)
@240원(1000벌이상)할인가

정 가

※크기
•15.5×19㎝

할인가

700
(100벌 이상)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동남 동녀

할인가

800
(100벌 이상)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정가 1,300원B형-남 B형-여

금강경탑다라니정가 1,000원 정가 200원

할인가

170
(600개 이상)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50개 1박스)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사과말씀드립니다.
그동안 CJ택배로 배송해 왔으나

택배회사의 횡포(파업·배송지연·미배송·불친절)

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것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거듭 사과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현대택배·우체국택배로 변경

출고됨을 알려드리며

최대한 신속·정확·친절한 배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 7. 4 
동진기획·붓다쇼핑 드림


